
10-11-2026 주일 설교 메시지 

금주의 묵상: 시편 91:1-16 

본문말씀: 요한일서 5:1-15 

말씀제목: 세상을 이기는 믿음 

 

       사도 요한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이라고 증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낳으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하나님께서 친히 낳으신 독생자가 

되셨는가를 알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태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낳으시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죄가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는 우리 모두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셔서 성경대로 우리 죄들을 

위해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물과 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물과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 

양심에 뿌리셔서 모든 죄들을 용서하시고 

또한 죄들을 제거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히브리인들에게 편지할 때 이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한 번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황소와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재도 불결한 자들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함으로서 거룩하게 한다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 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죽은 행실에서 너희 양심을 정결케 

하여 살아게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히 9:12-14)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성령으로 태어나신 첫 태생이라고 

증거했습니다: 

 

“그분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또한 

예정하셨으니 이는 그를 많은 형제 

가운데서 첫태생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하여 예정하신 이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이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이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롬 8:29-30)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의 피로 죄들이 제거된 사람은 

성령을 받음으로써 그리스도의 형제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께로부터 태어난 

모든 형제들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 

자들이라고 증거했습니다. 이겼다는 것은 

세상과 싸워서 승리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과의 싸움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증거했습니다: 

 

“너희는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여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으라. 이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두움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으라. 이는 너희가 악한 날에 저항할 수 

있으며 또 모든 일을 다 이루기까지 서 

있게 하기 위함이라. 그러므로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두르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화평의 복음을 준비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짐으로써 능히 너희가 

악한 자의 모든 불붙은 화살을 끌 수 있을 

것이라. 또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칼,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성도들을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깨어 있으라.”(엡 6:11-18)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과 피로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성령께서 증거하시고 

있으며, 또한 하늘에서 증거하시는 이가 

세 분이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요, 이 세 분은 하나이시며 또 

땅에서 증거하는 것도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요, 이 셋은 하나 안 에서 

일치한다고 사도 요한이 증거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 안에 있는 증거에 대하여 

증거했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라. 그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씀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며, 또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도록 하려 함이라.”(요일 

5:11-13) 

 

       또한 사도 요한은 예수 안에서 

영생을 가진 자들이 가진 담대함에 

대하여,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가 우리를 들으시는 것이라고 

증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나타나시는 

날까지 구원받지 못하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한 형제 자매들을 위해 

믿음으로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